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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대통령 부부
매사추세츠 주민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

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

는 보스톤에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의 주요 기업들의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12월 3일 화요일 저녁 뉴튼 소재 플라자 호

텔에서 보스턴총영사관이 주최한 보스톤지

역 경제인의 밤 행사에는 보스톤에 진출한 7

개 기업 관계자들 10여명과 옥타 보스톤 경

제인협회, KABIC, 뉴잉글랜드 과학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회, 한인 기업인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을 소개하고 네트워

킹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스턴총영사관은 지난해에도 보스톤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송년행사를 가졌었다. 당시에는 CJ, 삼양바

이오팜, 유한양행USA, 3개 기업이었으나

올해는 LG화학글로벌이노베이션센터(LG

Chem), GC녹십자, 현

(마타스 비녀드=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락과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

부가 매사추세츠 대표적 휴양섬 마타스 비

녀드(Mathas Vineyard)에 대형 주택을 구

입했다. 

마타스 비녀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보스톤 셀틱스의 공

동구단주인 윅 그로스벡이 소유한 저택을

구입했으며 10월 31일 클로징한 것으로 알

려졌다. 

에드거타운 소재 79 Turkeyland Cove

Road에 위치한 이 집은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

집은 29에이커의 대지에 7천Sqft의 단층 집

으로 7개 베드룸에 8과 1/2배쓰룸 갖추고

있는 집이다. 야외에 수영장과 사우나, 그

리고 돌로 만든 화덕(Fireplace)도 있는 고

급 저택이다. 

▶▶6면으로 계속

▶▶5면으로 계속

한국 기업들, 보스톤진출 점차 확대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보스톤으로 모여들어 
내년에는 삼성바이오와 현대자동차도 진출 
지금은 적은 인력, 신약 및 협력사 개발에 집중 

12월 3일 뉴튼 소재 플라자 호텔에서 보스턴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2019년 경제인의 밤 행사에 보스톤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보스톤 지역 주요 사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개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타스 비녀드에  셀틱스 공동 구단주
저택 구입, 10월 말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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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윤철호 회장 재임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노인회 이사회는 2019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11월 21일 멧두은 소

재 차이나 부페에서 개최했다. 

20여명의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는

윤철호 회장 및 이기환 이사장의 인

사말과 회계보고, 행사계획 및 예산

안 등의 보고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사회는 202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한 2018년 하반기 이사

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한미노인회

정회원 회비를 $40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사회 안건으로 마이크 시스템,

상조비, 역사 편찬 건이 논의됐다. 이

기환 이사장은 역사편찬 자료수집

예산 $700불을 토대로 모든 자료수

집 및 역사편찬 프로젝트를 진행하

기로 했다.

이사회는 2020년 한미노인회 회장

선출을 논의하고 윤철호 회장의 재

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회

장 후임으로는 김순호, 한순용씨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미노인

회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한미노인

회장을 뽑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 무용원 학생들이 오는 12월 19일

목요일 보스톤을 방문하여 공연을

갖는다. 약 15명의 학생 단원으로

구성된 K-Arts 댄스 컴퍼니는 안

덕기 교수의 지도로 한량무, 소고

춤, 살풀이 등의 전통적인 춤으로

부터 현대 창작 무용까지 폭넓은

한국 무용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공연시간은 약 70여분이며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관람이 가능하

다. 이번 보스톤 공연은 한국예술

종합학교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주 보스턴 대한

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한다. 입장

료는 일반 $20, 학생은 무료이다.

티켓 구매 및 공연에 대한 문의는

781-223-4411로 할 수 있다. 또한

예 술 협 회 에  이 메 일 (kcs-

boston2012@gmail.com)로 신청하

는 선착순 10명에게는 무료 초대권

이 2장씩 제공된다.

<공연정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K-

Arts 댄스 페스티벌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7:30 

장소: Scottish Rite Masonic

Museum & Library (33 Marrett

Rd. Lexington, MA)

티켓 구매 및 문의: www.kcs-

boston.org / (781) 223-4411

초 대 권  신 청 :

kcsboston2012@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한예종 댄스컴퍼니 보스톤 공연

멧두은 소재 차이나 뷔페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윤철호 현회장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2월 19일 렉싱턴 스코티시라이트매소닉 뮤지엄서 공연

한미노인회 이사회 만장일치로 재선출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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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발레 호두까기 인형, 3명의 한인 발레리나 주연 맡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

까지 한달간 공연되는 보스톤 겨울

의 클래식 보스톤 발레단의 <호두

까기 인형>에서 3명의 한인 발레리

나가 주연인 슈가플럼 요정을 맡아

공연한다. 

호두까기 인형은 시티즌스 오페

라 하우스로 이름을 바꾼 구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에서 현재 공연되고

있다. 12월 8일가지 발표된 올해 공

연 캐스팅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보

스톤 발레의 한인 수석 무용수

(Principal Dancer) 한서혜, 채지영

씨가 다른 발레리나들과 함께 슈가

플럼 요정을 맡게 된다. 

올해 주목되는 것은 올해 보스톤

발레단에 합류한 아티스트 무용수

이수빈씨로 12월 8일 1시 30분 공연

에서 슈가플럼요정을 맡아 주연으

로 데뷔한다. 보스톤발레단은 보통

Artist, Second Soloist, Soloist,

Principal Dancer 등 4개 급으로 무

용수를 분류해 승격시킨다. 아티스

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수빈씨가

유일하다. 

보스톤발레의 간판 발레리나였

던 미사 쿠라가나가 샌프란시스코

로 이적함에 따라 보스톤 발레 무용

수들은 현재 차기 간판 발레리나 역

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사 쿠라가나의 이적 후

첫 공연이었던 <신데렐라>에서는

한서혜씨가 오프닝 주연을 맡았고,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채지영씨

가 첫 밤공연 오프닝 주연을 맡았다

. 

보스톤의 겨울과 크리스마스하

면 호두까기인형이 떠오를 만큼 차

이코프스키의 낭만적인 음악과 크

리스마스 동화가 어우러져 상상력

을 자극한다. 발레를 잘 몰라도 아

이부터 어른까지 무대의 화려함, 다

채로운 춤, 아름다운 음악 등을 통해

쉽게 발레의 매력을 느낄수 있게 한

다. 주말 낮 공연에는 어린이 관객

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유다. 

발레 명작으로 120년간 사랑을 받

아온 '호두까기인형'은 2012년 보스

톤 발레의 미코 니시넨(Mikko

Nissinen) 예술 감독의 기획으로 새

롭게 태어난 이후 올해 8주년을 맞

이한다. 

2012년 초연된 미코 니시넨 감독

의 '호두까기인형'은 보스톤 발레 최

초로 기획부터 의상 공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의상

디자인상 수상경력이 있는 로버트

페르드지올라(Robert Perdziola)가

의상 및 무대 디자인을 맡았고, 미키

쿤투(Mikki Kunttu)가 조명 디자

인에 참여했다. 

11월 29일부터 41회 공연되는 '호

두까기인형' 56명의 보스톤발레 단

원 전원과 10명의 보스톤발레 II 단

원, 그리고 보스톤발레스쿨 250명의

단원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16년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로

승격한 한서혜씨와, 지난해 수석무

용수로 승격한 채지영씨, 지난해 입

단한 이선우, 올해 입단한 이수빈,

이상민 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 

티켓은 $37불부터 시작한다. 공

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oston-

ballet.org/nutcrack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

녀'와 함께 클래식 발레 3대 명작에

속하는 '호두까기인형'은 독일의 낭

만파 작가인 호프만이 쓴 동화를 안

무가 마리우스 쁘띠빠가 2막 3장으

로 각색해서 대본으로 만든 것에 차

이코프스키가 곡을 붙여 발레곡으

로 만든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3

한서혜, 채지영, 이수빈씨 주연 슈가플럼요정 역 맡아 

(좌) 보스톤발레단의 차이코프스키 정통 호두까기인형 발레 공연에서 주연인 슈가플럼요정 역할을 맡은 채지영씨  (우) 보스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Nut-
cracker) 공연이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해 12일 30일까지 공연한다. 차이코프스키의 낭만적인 음악과 크리스마스 동화가 어우러져 상상력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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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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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감이 되는 한인 추천을 받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40대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

우석)는 올해 12월 28일 개최될 “한

인 송년의 밤 페스티벌”에서 수여

할 공로 및 감사패 수상자의 추천을

받는다. 

한인회는 1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동포사회에 귀감이 되

는 분들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및 공로패 수상자 추천 대

상은 “매사추세츠 한인사회에 봉

사하신 일이 있는 분”이라고 한인

회는 밝혔다. 특히 국적이나 거주하

는 주에 상관없이 매사추세츠 한인

사회에 봉사한 사람이면 수상이 가

능하다. 

추천자는 아래의 추천방법을 참

조해 감사 및 공로에 대한 내용을 적

어서 보내면 한인회는 이를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인회

는 총 5명의 선정자들에게 총영사상

, 한인회장상, 그리고 공로상을 증정

할 계획이다. 또한 송년의 밤 초대티

켓이 무료로 제공된다. 

한인회측은 “피추천인은 추천

인이나, 동반하실 가족이나 친구, 친

지들 표를 별도 구매 가능하므로, 미

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한인 송년의 밤 페스

티벌”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

시부터 우번에 위치한 크라운플라

자호텔(Crown Plaza Hotel)에서 개

최한다. 이번 행사에 관한 문의 및

티켓구매는 박찬모 사무총장(213-

364-0577)에게 할 수 있다. 

추천방법: A4용지 한장 정도의

분량으로 추천자, 추천자 연락처, 피

추천인 성명 및 연락처, 한인사회에

서 행하신 추천활동 내용을 서술하

고 사진 혹은 신문기사 자료 첨부하

여 12월 15일까지 한인회 (박찬모 사

무총장)에게 이메일 parkcm@hot-

mail.com 로 보내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한인회 공로/감사상 추천 접수 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미국내 각 학

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어 교과

서 내 한국 역사왜곡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하기 위한 강연회를

12월 13일 저녁 렉싱턴 소재 엘크스

(ELKS)에서 개최한다. 

보스턴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개

최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유매스

로웰 영어교육부에 재직중인 김민

정 교수를 초청, 대표적인 영어 교

과서 역사왜곡 서적인 <요꼬 이야

기>를 통해 문제와 대안점을 찾아

본다. 

<요꼬 이야기>는 수년전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까지 크게 화제가

됐던 책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군과 한국인이 마치 일

본인을 박해했던 가해자처럼 그려

진다. 따라서 36년간 피해자였던 한

국이 한순간 가해자로 둔갑하는 문

제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한인 2세들이 마치 한국이 가

해자인 것으로 착각해 아픔을 겪기

도 했었다. 

일시 : 12월 13일 저녁 6시(?)

장 소  : Lexington Lodge of

Elks(959 Waltham St, Lexing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요꼬이야기" 를 통해 보는 역사왜곡 문제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올해 첫눈은 지역에 따라

적설량이 극한 대비를 보였다.

12월 1일 일요일부터 3일 화요일

까지 3일에 거쳐 내린 이번 첫눈

이자 첫폭설은 보스톤 대서양

해안가로 형성된 따뜻한 저기압

의 역할로 인해 각 지역에 따라

완연히 다른 눈을 뿌렸다. 

당초 약 8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던 보스톤은

따뜻한 저기압이 눈을 비로 바

꾸어 놓는 바람에 2.5인치의 적

설량에 그쳤다. 반면 95번 도로

를 둘러싼 미들 섹스 지역과 북

쪽, 그리고 서부 매사추세츠 지

역에는 최고 2피트(24인치)가 넘

는 폭설을 뿌려댔다. 이번 폭설

로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이 12월

3일 휴교했다. 

기상청은 최소한 1인치 이상

쌓이는 눈만을 눈이 온 것으로

간주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첫 폭설, 불평등의 극치 
일부 지역 2피트, 보스톤은 단 2.5인치

올 시즌 첫눈이 3일간의 폭설로 내렸다. 따뜻한 대성양에 머물고 있는 저기압 영향으로 눈이 비
로 변했다 얼음비, 눈 등으로 다시 바뀌어서 적설량이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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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 미 한 인 과 학 기 술 자 협 회 는

(KSEA, 회장 오준석) 미국 내 한인

과학기술 지도자 양성과 2세 과학기

술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목적으

로 내년 1월 10-11일 워싱턴 주 시애

틀에서 2020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2020 Young Generation

Technical and Leadership Con-

ference, YGTLC 2019)를 개최한다

. 올해20회를 맞는 학술대회는

“Envisioning Beyond the Limits'

for Ygnite 2020”를 주제로 개최되

며 대회장은 김류화 KSEA 차세대

디렉터가 맡는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한미과학협력센터(이사장 노정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

성광)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젊은 과학기술계 종사

자들과 학생들이 참가한다. 기조 연

사로는 어린이 도서 "The Turtle

Ship" 의 저자이기도 한 Helen Ku

Rhee Sony 부사장과 Mogam In-

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의

대표를 맡고 있는Senyon Teddy

Choe UC 샌디에이고 교수가 강연

한다.

프로그램에는 참가자 들의 연구

를 발표할수 있는 기회와 함께 리더

십 배양을 위한 다양한 세션들이 포

함된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강연과

토론,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워크샵과 네트워킹 세션, 포스터 발

표, 리더십 프로그램 들이 마련된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Health &

Biomedical Sciences, Physical

Science & Engineering, Lightning

Talk Series, Identifying and

Managing Burnout and Stress,

Tackling the World of Startups,

Information Technology & Soft-

ware등에 관한 세션과 워크숍, 네트

워킹 프로그램, 시상식 등이 포함된

다.

재미과기협이 젊은 한인과학기

술지도자 양성을 취지로 2005년 샌

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개최한

YGTLC는 로스앤젤리스(2006), 뉴

욕(2007), 샌디에이고(2008), 달라스

(2009), 워싱턴 DC(2010), 시애틀

(2011), 샌프란스시코(2012), 로스앤

젤리스(2013), 휴스턴(2014), 올랜도

(2015), 달라스(2016), 필라델피아

(2017), 워싱턴 DC(2018), LA(2019)

대회를 거치면서 질적 양적으로 대

회 규모를 확대해 왔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행사 웹

사이트 참조: http://yg.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재미과기협 2020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 1월 시애틀에서 

2019년 1월 LA 에서 개최된 제15회 YGTLC 운영위원들과 차세대 리더들

지난 여름 오바마 전 대통령 가

족이 방문해서 휴가를 지냈던 집

이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지

난 8월부터 집계약을 진행하기 시

작했었다. 

그로스벡은 지난 2015년 이 집

을 2천2백만불에 매물로 내놨으

나 구입자가 없어 지난해 1천4백8

십5만불로 가격을 낮췄다. 오바마

부부는 최종 1천1백 75만불에 구

입했다. 

오바마부부는 대통령 재임시절

에도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

년 마타스 비녀드에서 휴가를 지

냈다. 그동안 칠마크(Chilmark)

에 있는 집에서 지내다 지난 여름

에 그로스벡의 집을 렌트해 지냈

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 샤샤

는 2016년 낸시의 레스토랑앤스낵

바 (Nancy’s Restaurant and

Snack bar)에서 여름 아르바이트

를 하기도 했었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미셸

오바마는 지난 10월 마타스 비녀

드에서 눈에 띄었으며 에드거타

운 도서관을 방문해 어린 학생들

과 대화를 나눴었다. 

hsb@bostonkorea.com

오바마 전대통령 부부 매사추세츠 주민되나?

▶▶1면에 이어서

오바마 전대통령 부부가 마타스 비녀드에 고급 저택을 10월 말 구입했다. 29에이커에 7베드룸, 야
외수영장 및 사우나, 보트저장소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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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보스톤진출 점차 확대 
대자동차 관계자들을 비롯 참가자

들이 늘었다. 

이날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현

우 부총영사는 “내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자동차의 진

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현대모터그룹의 이

채진 과장(Senior Manager)은 “

현대와 앱티브의 합작투자회사에

현대차 직원들이 진출할 예정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

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총영사는 축사에서 “부

임한지 2년여간 한인사회 비즈니

스, 바이오텍, 경제 부분 발전을 위

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고 말하고 “보스톤 직항으로, 4개

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 진출했다.

대전 시장도, 박명호 보건장관도

방문하는 등 왕래가 많이 늘어 기

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스톤 진출 기업 중에는 삼양

바이오팜USA의 이현정 대표,

LG Chem Boston의 박종훈 운영

디렉터, LG화학배터리연구소 김

동규 책임, 유한양행USA 윤태원

수석팀장, CJ연구센터 진준영 과

장, GC녹십자 한우리 과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매스바이

오메드랩 우정훈 COO도 참여했

다. 

보스톤지역에서는 린다 챔피언

매사추세츠 주정부 변호사, 임옥

트레몬트덴탈 대표, 세내야

(Senaya) 브라이언 리 대표, Tahs

의 장진섭 대표, CAIDE의 이계욱

대표, 시큐어링크 안병학 대표, 데

이즈 리 변호사, 이관화 MIT컨퍼

런스 매니저, KABIC 회장 김종

성 BU 교수, 노동완 과기협

(KSEA)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윤정호KSEA부회장, 최준영 전

회장, 생명과학회 박준석 부회장

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첨단 솔루션애스

어서비스(SolaaS)를 제공하는 회

사 세내야(Sanaya) 브라이언 리

대표는 “4차 산업과 보스톤”이

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

했다. 그는 하버드, MIT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색다른 통찰을

제공했으며, 바이오, 4차산업 등에

풍부한 인력을 가진 한인들이 공

동으로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것

을 제안했다. 

참여자들은 각자 회사와 자신의

맡은 일과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

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기업들의 보스톤 진출 

보스톤에 가장 먼저 창업한 바

이오 기업은 고종성 박사가 이끄

는 제노스코(Genosco)다. 2008년

오스코텍의 출자를 받아 케임브리

지에 터를 잡은 고종성 박사는

2014년 보스톤코리아의 김현천기

자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회사이

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약을 하나

더 만들어 상품화 한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가능성을 보고 진출

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그의 말은 5년 후 모두 현실화됐

다. 폐암 치료제를 개발해 유한양

행, 얀센과의 거액의 계약을 이끌

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젠 한국의

기업들이 여러 한국의 기업들이

보스톤에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

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CJ였다.

2016년 8월 보스톤의 메타볼릭스

((Metabolix)를 인수하면서 보스

톤 진출했다. 삼양바이오팜USA

도 2018년 8월 보스톤지사를 설립

했다. 삼양바이오팜USA는 12월 3

일 보스톤 소재 캔큐어(CanCure)

의 'first-in-class' 면역항암제 신

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현정 대표는

“케임브리지 켄달스퀘어에서 자

주 만난 인연이 이 같은 계약의 밑

거름이 됐다”고 이날 경제인의

밤 행사에서 밝혔었다. 

유한양행USA는 2018년 말 보

스톤지사를 설립했다. 지사 설립

과 더불어 수개월만에 유한양행은

고종성 박사의 제노스코로부터 폐

암 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을

도입해 얀센에 1조 4000억원 규모

의 기술수출을 성공시켰다. 

LG화학은 올해 2019년 6월 보

스톤에서 글로벌이노베이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LG는 진출은

늦었지만 훨씬 공격적이다. 현재

22명의 규모로 케임브리지의 바이

오 생태계를 활용해 혁신기술 도

입(pipeline)은 물론 신약개발 교

두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10월에는 GC녹십자도 케임브

리지 CIC에 둥지를 틀고 신약 개

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

스톤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당분

간 보스톤으로 향하는 한국 바이

오 기업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파이

프라인인 신약개발, 협력사 발굴

등에 주력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는 점에서 아직 대규모 진출을 기

대하기는 힘들다. 

일본기업의 경우 한국 제약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다.

다케다(Takeda)와 에자이(Eisai)

가 진출해 공격적인 R&D및 사업

확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케다는 보스톤 제약회사

인수를 통해 몸집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렉싱턴 소재 샤이어

(Shire)까지 인수해 주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바이오제약사로

발돋움해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어이없는 놈’이라는 시로 동시 암송부문 전체대상을 수상한 이준호 학생에게 상장을 전달한 고성민 교육영사

김용현 보스턴총영사, 브라이언 리 세내야 대표, 김종성 카빅 회장, 이현정 삼양USA대표, 윤태원 유한양행수석팀장, 박종훈 LG화학보스톤 디렉터, 우정훈
매스바이오메드랩 COO

12월 3일 경제인의 밤 행사는 한국 기업들의 보스턴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대기업들의 진출이 계속된다면 향후 가장 큰 모임의 하나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보스톤총영사관 페이스북)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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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적부조법 발효 정지 조치 후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난 달 여러 지역 법원에서는 가혹한 소

득 심사에 실패했거나 공공복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을 거부하

도록 조치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을 발

효정지 시켰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이러

한 승리는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로 되어 있던 법안이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영주권을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정부가 일부 이민자들의 지원서를 심사하

는 데 있어서 고려하게 될 공공 프로그램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많

은 이민자들에게는 이 법이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될) 공공 프로그

램은 메디케이드와 식료 보조 (SNAP), 그

리고 공공주택(섹션 8)으로 제한되어 있습

니다. 

설령 법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허용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

향을 미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단계를 소

개합니다.  

1.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이 법안 개정

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법은 시민권 신청자들, 난민이나 망명자

와 같은 인권 이민자들, 그리고 DACA 갱

신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

니다.  

2. 새 법에 당신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

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탈

퇴하기 전에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

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

니다.  공공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

로 당신이 공적 부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민 심사관들은 당신의 적격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당신의 전체적 상황을 검토해

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특정한 공공 혜택

을 이용한다거나 영어실력 또는 건강상태

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 보다는 일자리와

건강보험 보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비중을 둡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은 우리 모

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

억하십시오. 그 프로그램들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3. 새 법안에 소리 높여 반대하고 당신의

커뮤니티에서 포용적 정책을 주장하십시오

.  법 개정에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

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 또

는 지역사회가 이민자 포용정책을 위해 일

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모

든 커뮤니티의 건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이민 신분이나 공적 혜택의 사용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까? 당신의 근처에

있는 무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www.im-

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

ectory.

이상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

조법과 싸우는 전국적 캠페인 <이민자 가족

보호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

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rotectingimmigrantfamllies.org

Last month,  district courts blocked the Trump

administration’s rule that attempted to deny

green cards to immigrants who fail to meet tough

income tests or use public programs.  This victory

for immigrants means that the rule that was sup-

posed to take effect on October 15 will be stopped

while the court battles proceed. 

It’s still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rule

might have affected those applying for green cards.

While the policy change expands the public pro-

grams the government considers in deciding some

immigrant applications, it won’t affect many im-

migrants living here. The public programs are lim-

ited to Medicaid, nutrition assistance (SNAP), and

public housing (Section 8).

Here are three steps to take to see how this pol-

icy change might affect you and your family if the

courts eventually allow it to be implemented.

1 –Find out if you or your family members would

be affected by the rule change.  It doesn’t apply

to those applying for citizenship, humanitarian mi-

grants such as refugees and asylees, and those ap-

plying to renew their DACA.

2 – If your family is affected by the new rule,

learn more about how participation in public pro-

grams might affect you before disenrolling. Using

public benefits will not automatically make you a

public charge – immigration officials must look at

your overall circumstances to decide whether you

pass the test.  They weigh positive factors, like

having a job or health insurance, against negative

factors, like using certain programs, English pro-

ficiency, or having a health condition.  Remember

that we all have a right to use certain programs,

and they exist to make us healthier and our com-

munities stronger.

3 –Speak out against these changes and advo-

cate for inclusive policies in your community. Visit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to learn

more about how to fight back against this rule

change, and find out whether your state or com-

munity is working on immigrant-inclusive policies.

There is power in using your voice to make sure all

our communities are healthy and thriving.  

Questions about your immigration status or use

of public benefits?  Consult a pro bono immigration

attorney near you:

 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

directory.

This advisory was sponsored by Protecting Im-

migrant Families, a national campaign to comb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ublic charge rule.

For more information:

www.protectingimmigrantfamll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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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신 로보콜 매사추세츠 기록적인 수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기를 찾

아드는 로보콜이 지난 10월 들어 사

상 최대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 

로보콜 추적 및 차단 회사인 유

메일(YouMail)의 로보콜 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동안 미국내

에서는 57억건의 로보콜이 소비자

들에게 도달했으며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만 6천3백40만 통의 로보콜

이 횡행했다. 

미 전국적으로 하루 로보콜 통화

량은 1억8천2백70만 건이었으며 시

간당 7백60만건, 초당 2천100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지난

10월 동안 미국 주민들은 평균 17.3

건의 로보콜 전화를 받았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미국 평균

보다 좀 나은 7.7건의 로보콜을 받

았지만 6천3백40만통의 로보콜은

최대 로보콜 통화량이다. 더구나

사기관련 전화가 60%이상으로 미

평균치(47%)를 훨씬 웃돌았다. 미

국내에서 로보콜이 가장 많은 도시

는 애틀란타, 달라스, 뉴욕, LA, 시

카고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0월의 로보콜 통화

량은 9월의 45억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과거 가장 높은 수

치는 올해 3월로 52억건이었다. 로

보콜 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그

만큼 로보콜 차단이 증가했기 때문

이다. 

미 전국적으로 볼 때 총 통화의

47%는 사기목적의 로보콜, 22%가

병원 예약 등 기타 알림, 20%가 페

이먼트 리마인더, 그리고 11%가 텔

레마케터 로보콜이었다. 

많은 로보콜은 자세한 정보를 원

하는 경우 1번을 누르거나, 콜리스

트(Call list)에서 삭제를 원하는 경

우 8번 또는 9번을 누르라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어떤 번호라도 누

르게 되면 실제로 사용되는 전화인

것이 인식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내

게 된다. 

유메일의 대표 알렉스 퀼리치씨

는 “어떤 번호든 누르는 것은 옳

지 않다. 이는 곳 이 전화번호가 현

재 사용중인 번호인 것을 알려주는

일이며 향후 더 많은 전화를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전화가 그냥 성

가시고 짜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보콜 방지업체 트루콜러

(Truecaller)에 따르면 올해 사기

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

은 1백5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미 상원화 하원은 로보콜

단속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각각 다

른 법안이어서 상하원 조정위원회

에서의 조정을 거쳐야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FCC)에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한다. 하원안

은 전화사업자 전화 발송자 식별

테크놀로지(Caller ID Tech) 실행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로보콜의 상

태를 FCC와 의회에 매년 보고토록

했다. 

퀼리치 대표는 그러나 법안이 “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강력한 단속

법안만으로 로보콜이 사라질 것으

로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퀼

리치 대표는 로보콜 방지 앱을 사

용할 것을 추천했다. 

다음은 로보콜 차단 앱이다. 이

들 앱은 매달 일정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하는 게 흠이다. 

•Nomorobo

• Hiya

• RoboKiller

• Call Control Home

• Trucaller

• YouMail

• Trapcall

• Sentry 3.1

• CPR Call Blocker

• Digitone Pro Series Call Blocker

로보콜 및 사기전화 대응방법 

1 누구든지 비상사태(Emer-

gency)라고 전화하면 경계해야 한

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받고 끊은

다음 비상상황에 놓인 사람의 소재

파악 및 신변안전 여부를 파악한

후 전화해도 늦지 않는다. 

2 소셜시큐리티 번호, 은행 어카

운트 등의 정보를 전화통화에서 절

대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알지 못하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피하는 것이 좋다. 2-3번이 올

경우에는 응답전화를 줘도 무방하

다. 

4 개인 정보를 확인해 줘서는 안

된다. 어떤 질문에도 “예”라고

답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상대

방이 이를 녹음해 요청하지 않은

물건을 살 때 동의 음성으로 사용

이 가능하다. 

5 리스트 삭제 번호를 누르지 말

라. 오히려 로보콜

매사추세츠 로보콜 10월이 최악. 10중 6이 사기전화 
연방 상하원 로보콜 단속 법안 통과, 상하원 조정중 
로보콜에 대응해 어떤 번호라도 누르면 역효과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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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는 의사들이 만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조 센터장의 의사 인생을 바꾼

것은 2015년 박상현(44) 바디프랜

드 대표와의 만남이었다. 회사 내

메디컬 R&D센터를 만들려던 박

대표는 당시 센터를 이끌 적임자

를 수소문하고 다니던 참이었다.

조 센터장은 "외과의사가 안마의

자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을 안고 박

대표를 만났다"고 당시를 회상했

다. 그런 그에게 박 대표는 다짜고

짜 "무조건 현재 연봉에서 20%를

높여 주겠다"고 제안했다. "도대

체 왜?"라고 묻는 조 센터장에게

박 대표가 말했다. "안마의자의

효과에 대해 아무도 과학적 연구

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 의료

진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안마의

자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첫걸

음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표는 "

돈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의사들이 의학 지식을 기술과 결

합하는 연구에 뛰어들어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 힘을 써야 한

다는 것이었다. 조 센터장은 2016

년 3월 메스를 내려놓고 연구자로

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그는

영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박 대표

보다 연봉이 높은 유일한 사내 인

사다.

메디컬R&D센터의 핵심 연구

주제는 안마의자와 혈액 순환•수

면•소화•두뇌 피로 등 사용자의

건강 사이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

다. 조 센터장은 바디프랜드로 옮

긴 후 의사들을 추가로 영입했다.

안마의자를 주요 제품군으로 하

는 헬스케어 기업 중 R&D 조직

에 의사가 있는 곳은 바디프랜드

가 유일하다. 조 센터장을 포함해

신경외과,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치과, 정신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뇌공학박사•간호사•의료

기기 제품 설계사 등을 합쳐 총 25

명이 가히 '종합병원급' 진용을 이

뤘다. 이들은 연구 틈틈이 직원들

에게 무료 진료도 제공한다.

8명의 의사 포함한 종합병원급

진용

R&D센터는 설립 3년 만에 굵

직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수면 프로그램'(수면상태

에 따라 안마 세기와 각도를 자동

조절)은 특허로 등록됐다. 안마를

통해 두뇌에 더 많은 혈액을 돌게

하는 '브레인 마사지'도 세계 최초

로 개발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

는 "브레인 마사지는 SCI급 저널

에 게재됐다"고 했다. 조 센터장

은 "매일 비슷한 치료를 반복하는

병원과 달리 회사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곳"이라며

"타성에 젖기 쉬운 삶을 살다가

기업에서 처음 겪어보는 보고의

압박은 의사로 살아온 삶에 새로

운 자극제였다"고 말했다.

메디컬R&D센터의 성장과 함

께 바디프랜드의 실적도 지난 3년

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센터가 출

범하기 전인 2015년 2636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4504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안마의자에 전문

의료진이 임상 실험을 통해 직접

연구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

서 판매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조 센터장이 이끄는 R&D센터

는 내년 상반기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AI)을 접목한 '메디컬 안마

프로젝트'라는 새 프로그램을 선

보일 예정이다. 의자가 사용자의

혈압•체성분•심박수 등을 자동으

로 체크해 빅데이터로 쌓은 뒤 평

소와 다른 징후가 나타나면 "질환

이 의심되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

길 추천한다"고 안내해주는 기술

이다. 조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의사들이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가 많은데 한국은 아직 드물다"며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도 중

요한 일이지만 더 광범위한 사용

자가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

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바디 프랜드 동부지역 판매처

HITRONS  201-941-0024

bostonkorean@hotmail.com

의 전화량을 늘리게 된다. 사기

범들에게 현재 사용중인 전화번

호임을 알리게 된다. 

6 보이스 메일에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반복

해 놓는 것이 좋다. 

7 IRS, 사회보장국, 은행, 경찰

서, 쉐리프 등에서 전화를 달라

고 할 때 절대 남겨진 번호로 전

화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IRS,

사회보장국 등은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나머지 기관 전화가 사

실인지 여부는 구글로 전화번호

를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사실

인 경우에만 답장을 하면 된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많은 로보

콜

1. 800-692-7753, Apple, 애플

아이클라우드 사기 

2. 508-407-7120, 미상, Un-

known Robocaller

3. 508-313-8128, 스팸, Un-

known Robocaller

4. 857-219-5670, 학자금부채

Collector, 학자금대출사기 

5. 718-403-6900, 스케줄 리마

인더, Payment Reminder

6. 617-704-6104, 스팸, Un-

known Robocaller

7. 508-441-3367, 페이먼트 리

마인더, Payment Reminder

8. 800-266-2278, Comcast

Customer Call

9. 978-424-9002, MART

Transportation, Customer Call

10. 866-876-2156, 페이먼트 리

마인더, Payment Reminder

hsb@bostonkorea.com

▶▶8면에 이어서

조 센터장을 포함해 신경외과,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치과, 정신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10 The Boston Korea2019년 12월 6일 금요일 로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인스타

그램에서 무려 2만 6천 명의 팔로워

를 거느리고 있는 찰리(Charlie)라는

페르시아 고양이는 보스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완 동물 중 하나다. 또한

찰리라는 이름은 2019년에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이름 중 하나다.

애완 동물을 돌봐주거나 산책을

시키는 등의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로버

(www.rover.com)에서는 올해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관심을 끌고

있는 애완 동물의 이름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로버에서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찰리라는 이름은 보스톤 지역에서 5

번째로 인기 있는 수컷 고양이 이름

이자 1번째로 인기 있는 수컷 강아지

의 이름이다. 또한 찰리라는 이름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아

지와 고양이 이름 5위 안에 모두 이름

을 올렸다.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아

지 이름은 벨라(Bella)와 맥스(Max)

였으며, 고양이 이름으로는 올리버

(Oliver)와 루나(Luna)가 가장 인기

를 끌었다.

올해 보스톤 지역에서 특히 유행

했던 애완 동물의 이름은 스포츠 스

타에서 따온 이름과 음식에서 따온

이름들이었다. 스포츠에서 온 인기

있는 애완 동물 이름으로는 오티즈

(Otis), 스 탠 리 (Stanley), 윌 리

(Willie), 브루스키(Bruschi) 등이 있

으며, 음식 이름인 차우더(Chowder)

와 카놀리(Cannoli) 등도 애완 동물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보스톤 지역 애완 동물 이름

인기 순위에서 올해 갑자기 순위가

급상승한 이름은 강아지 이름의 빌

리(Billy), 고양이 이름의 오레오

(Oreo)였다.  

보스톤 지역 탑5 수컷 고양이 이름

- Oliver / Milo / Max / Henry /

Charlie

보스톤 지역 탑5 암컷 고양이 이름

- Luna / Bella / Lucy / Lily / Daisy

보스톤 지역 탑5 수컷 강아지 이름

- Charlie / Cooper / Max / Teddy /

Tucker

보스톤 지역 탑5 암컷 강아지 이름

- Bella / Luna / Lucy / Daisy / Lola

jsi@bostonkorea.com

가장 인기 있는 애완 동물 이름은?
강아지 이름 찰리, 벨라 가장 인기
고양이 이름은 올리버와 루나 선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매사추세츠 주에 몰아친 눈폭풍

때문에 스노우블로어를 사용하

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최소

한 1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들은 주로 스노우블로어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끼거나 손

이 달라붙어 부상을 입었다.  

스노우블로어를 사용할 때 설

명서에 적힌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안전 사고가 발

생할 수 있다. 병원 및 소방 관계

자들은 특히 스노우블로어를 처

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설

명서를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이스테이트 외과의 프라네

이 매리크 박사는 “매번 눈폭풍

이 몰아칠 때마다 안타깝게도 많

은 이들이 손과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을 목격한다. 스

노우블로어를 사용하다가 발생

한 사고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제네럴 하스피털

에서는 눈폭풍 이후 스노우블로

어와 관련된 환자는 보고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는 최

소한 3명 이상의 환자가 삽으로

눈을 치우다가 심근 경색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jsi@bostonkorea.com

폭설, 스노우블로어 사용자 10여명 병원행

병원 및 소방 관계자들은 특히 스노우블로어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2만 6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찰리(Charlie)라는
페르시아 고양이는 보스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완 동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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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민트나 맨

솔 같은 향이 첨가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담배 규제법이 시

행되면 2021 회계연도에 주 정부가

약 9,300만 달러의 세금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자담

배에 75%의 추가적인 특별소비세

를 부과해도 향이 포함된 담배 규제

에 따른 담배 판매 감소에 따라 매사

추세츠 주 정부가 막대한 세금 수입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주에

향이 첨가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

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

명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

터 시행된다.

베이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당시 의회에서는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 금지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러

나 2021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 책정

의 첫 과정인 예상 세금 수입에 대한

공청회에서 새로운 담배 규제 법안

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수치

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담배 규제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

를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메울 수 있

는 비슷한 수입원은 마리화나 판매

에 따른 세금 수입이다. 유흥용 마

리화나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2021

회계연도에 마리화나 판매에 따른

예상 세금 수입은 1억 2백만 달에서

1억 8천 9백만 달러 사이로 예상된

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 판

매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

문에 마리화나 판매 시장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세무청에서는 정확한 예상 세금 수

입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

리화나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

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경제학자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 정부의

세금 수입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

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2021 회

계연도에 예상되는 주 정부의 총 세

금 수입은 306억 달러에서 309억 달

러 사이로 현재보다 약 1.5%에서

2.1% 증가한 수치다.

jsi@bostonkorea.com

MA주 정부 담배 규제로 9.3M 손해

내년부터 향 첨가된 담배 판매 금지
마리화나 판매세로 부족한 세금 보충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주에 향이 첨가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의 온라인 사전 딕셔너

리닷컴(Dictionary.com)이 올

해의 단어로 '실존적'(existen-

tial)을 선정했다고 CNN이 3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딕셔너러닷컴은 "'실존적'은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

엇인지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질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우리가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

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

켜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총기 폭력 등 인류 전체가 직면

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

는 단어라는 것이다. 

1600년대 후반 사전에 처음 등

장한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어

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존재

가 위태롭다는 뜻의 '실존적 위

험'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현실에서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때나 과학자

들이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

존재론적 위협'을 가한다고 경

고할 때 자주 언급한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전 미 부

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

미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라고 말하자 딕셔너리닷컴에서

'실존적' 검색이 1000% 넘게 뛰

었다.

앞서 2월에도 버니 샌더스(버

몬트) 상원의원이 "기후변화라

는 실존적 위기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자들에

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

자 검색량이 3배 가까이 뛰었다

.CNN은 "허리케인 도리안처럼

기후변화와 주요 자연재해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증오범죄

이후 검색이 급증했다"고 설명

했다. 

이전엔 어떤 단어가 선정됐을

까. 딕셔너리닷컴은 가짜뉴스

가 횡행한 지난해에는 △'오보

'(misinformation), 러시아 스캔

들(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미 정계를

강타했던 2017년에는 △'연루

'(complicit), 반이민 정책을 내

건 도널드 트럼프가 부상한

2016년에는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을 올해의 단어

로 발표했었다.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닷컴 선정

바이든·샌더스 등 줄언급, 증오범죄 후 검색량 급증

올해의 영어 단어는 '실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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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알파벳 최고경영자(CEO)가 21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3일 로이터통신·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의 또다른 창업자 세르

게이 브린은 이날 페이지가 CEO

직을 내려놨다고 발표했다. 알파

벳 사장직을 맡고 있던 브린 역시

이날 사의를 밝혔다

페이지 후임으로는 순다르 피차

이 구글 CEO가 알파벳의 CEO를

맡게 됐다. 알파벳의 새 사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

다. 

브린은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알파벳이 잘 구축되고 구글

과 다른 자회사들이 독립기업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야말로 우리의 경영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파벳과 구글엔 더

이상 두 명의 CEO와 한 명의 대표

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페이지는 이날 발표 즉시 피차

이에 CEO 직함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알파벳의 공

동 창업자와 주주(지분 약 5.8% 보

유)로서 이사회에 계속 남을 예정

이다. 

지난 1998년 스탠퍼드대학 재학

시절 브린과 함께 구글을 창업한

페이지는 구글이 2015년 모기업으

로 재편되면서 알파벳의 CEO가

됐다. 그 전엔 구글 CEO를 역임했

었다. 

로이터통신은 "알파벳 인사 발

표는 페이지와 브린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

석했다. 

angela0204@news1.kr

'구글의 아버지' 페이지, 브린
21년 만에 경영서 손 뗀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탄핵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4일(현

지시간)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청문

회를 실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

날 청문회에 출석한 법학자 4명 가

운데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

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외

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

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

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정

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 헌터의 뒷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들은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로스

쿨 교수와 마이클 거하트 노스캐롤

라이나대 법학과 교수, 패멀라 칼란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다.

펠드먼 교수는 "하원이 입수한 증

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봤을 때, 트

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력을

) 부정하게 남용하는 중범죄와 경범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거하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

령의 뇌물수수와 의회방해, 사법방

해 등 정치적 범죄 혐의가 역대 어

느 대통령의 위법 행위보다 더 심각

하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탄

핵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

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칼란 교수는 "공식적인 행위에 대

한 대가로 사익을 취하거나 사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

다"면서 "헌법을 제정한 이들도 트

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뇌물죄 수준

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공화당에서 초청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은 오직 가정이 아닌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

령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

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법학자들의 견해를 토

대로 △뇌물죄 △권력남용 △의회

방해 △의회모독 등을 근거로 트럼

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혐의를 보고

서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 소

속인 제럴드 내들러(뉴욕) 하원 법

사위원장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을 탄핵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충

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국(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군사원조

를 보류하면서 탄핵 사유가 되는 범

죄행위를 저질렀고, 트럼프 대통령

의 범죄는 나라를 탄핵 국면으로 접

어들게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하

원의 다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

한다"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달 말

까지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

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

을 받는다.  pasta@news1.kr

청문회, 법학자들 "트럼프는 탄핵감"
법학자 4명 중 민주당이 부른 3명은 '탄핵 찬성'

공화당 초청 법학자 1명은 "탄핵할 증거 없다"

하원 법사위의 탄핵조사 공개청문회에 등장한 법학자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페이지 후임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선임

브린 "알파벳 경영구조 단순화할 자연스러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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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구교

운 기자, 이우연 기자  = '감찰무마'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직접

겨누면서 검찰과 청와대, 여권 사이

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유

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

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

보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

의 수사는 연이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

심'으로 불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

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무렵

그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관한 수

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가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

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을 넘어 청와

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

사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격앙된 반

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공정수사

를 촉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

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정

치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혹시 개

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

지 묻는 국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

난 11월26일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

시장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조사

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

잡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

사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청

와대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면서 "형

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국

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

건의 착수 사실 등의 공보자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황운하 전 울산

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고

발 건 수사에 관해서도 지난 2일부

터 4일까지 하루 1~2차례 브리핑을

통해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검

찰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

다'는 의혹을 흘리고 있다고 의심하

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검

찰은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

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

심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

를 보냈다.

'백원우 특별감찰반원'으로서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의

혹을 받는 A수사관이 숨진 배경에

청와대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

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

오자 검찰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유서에 있

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

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

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

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A수사관

이 청와대 행정관들과 통화한 내용

을 공개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반

박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A

수사관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

도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하는 방

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

되는 검찰 수사를 여당이 불신하고,

특검 추진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

이라는 평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

품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 증

거를 독점하겠느냐"며 "검찰은 결

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합동수

사로 모든 증거와 수

사과정을 상호투명

하게 공유하고 검경

이 함께 진상을 밝혀

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를 수용하지 않

을 경우 특검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이날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일 검찰

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오

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

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

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

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

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

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

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kukoo@news1.kr

조국 가족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연달아 수사 대상, 靑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지만 유감"

조국 수사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갈등 임계상황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에 유감을 표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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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출범

한 지 8년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종편)'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된다. 조선·중앙·동아 등 거

대 신문사가 주도한 신생 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면서 향후 방

송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

다. 인터넷(IP) TV 등 유료방송 사

업자와 종편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

자의 채널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

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

과해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송출제도란 방송의 공공성

과 다양성을 위해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에 채널을 의무적

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료

방송 사업자는 종편을 의무적으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종편이 의

무송출 채널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구성에서

종편을 제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종편의 '콘텐츠 파워'가 그만큼 높

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2

월1일 개국한 제이티비씨(JTBC)와

매일방송(MBN), 채널에이(채널

A), 조선방송(TV조선) 등 종편4사

는 모기업이 조선, 중앙, 동아, 매일

경제 등 신문사로 지상파 일색인 방

송시장에 '후발 주자'로 등장해 보

수 정권의 보호 속에서 자생력을 키

워왔다.

대표적인 보호 장치로는 △유료

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 포함

△낮은 연번대 채널 편성 △중간광

고 허용 , 그리고 사적 계약 영역이

지만 '유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이 꼽힌다.

정부는 종편 4개를 포함해 △보도

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

널 3개 △장애인채널 1개 △지역채

널 1개 △공익채널 3개 △KBS1과

EBS 등 최소 19개 채널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했다.

하지만 종편과 보도채널은 다른

지정 채널과 달리 방송법이 아닌 하

위법령인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

성과 운용)에 따라 의무편성 채널로

규정했다. 여기에 지난 2013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프로그램

사용료)을 올리면서 특혜 논란이 가

중됐다. 일종의 '이중 특혜'이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종편의 매출은 해가 거듭

할수록 증가했고 그에 따른 영향력

도 확대해 지상파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번에 의무송출 채널에

서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때문

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

월 발표한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

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종편4사의

광고매출은 개국 당시인 지난 2011

년 716억원에서 2018년 4481억원으

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는 같은 기간 2조3754억원에서 1조

300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

다.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받은 프

로그램사용료 증가도 눈에 띈다. 지

난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JTBC는 126억원에서 216억원, 채널

A는 124억원에서 191억원, MBN은

125억원에서 196억원, TV조선은

138억원에서 201억으로 증가했다.

종편이 자생력은 갖췄지만 특혜

가 분명한 의무송출제도를 큰 반대

없이 포기한 배경은 뭘까. 업계는

콘텐츠 파워가 생긴 만큼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더 많은 프로그램사

용료를 요구,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편의 이제 대체 불가

능한 콘텐츠 채널로 자리잡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종편의 전년

대비 시청률 상승 등 '성적'을 바탕

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종편은 지상파처럼 디지털

방송 가입자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종편은 증가

하는 시청률을 앞세워 유료방송사

업자에 재송신료(CPS) 기준 기존

월 50원에서 150원으로 프로그램 사

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지하

려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올리려는

종편간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종편이 수혜를 받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킬러

콘텐츠'를 선보였던 JTBC나 TV조

선과 달리 채널A나 MBN은 협상

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널A와 MBN

이 JTBC와 TV조선을 끌어들인 연

합체 형태로 유료방송사업자와 협

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JTBC와 TV

조선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지 관심

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앞번호대의 채

널 번호를 부여받으며 시청자들에

게 종편은 지상파와 같은 일종의 '

습관'처럼 자리잡았다"며 "의무전

송채널에서 큰탈없이 빠지는 건 이

런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

령 개정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

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

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

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

편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

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출범 8년만에 특혜 하나 잃는 종편 '무덤덤'…더 많은 이익 낼까, 정부 "방송 다양성 제고 및 사업자 자율성·공정경쟁 향상 기대"

기존 렌터카 방식 어려워 운영 제동…국토위 전체회의 넘겨, 

윤관석 "입법 미비보다는 시행령으로…타다 의견 듣고 있어"

'의무송출' 특혜 사라진 종편…IPTV와 대결 핵심, 콘텐츠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형

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

통법안소위원회가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을 의결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

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

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

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 업계에

서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라고 규

정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이같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

가된다.

개정안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

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

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

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

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플랫폼운송

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종 모빌리

티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지만, 타다 입장에서 플

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해 비용부

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역시 여객자동

차법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갖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소위는 개정안의 시행시기

를 1년 이후, 처벌 시기는 그 이후인

6개월로 유예한 수정안을 통과시켰

다.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

표가 타다 운영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교통소위 위원장(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몫 간사)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얘기한 부분은 경쟁에 대한 것"이라

며 "시행령에 담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

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 미

비 상태보다는 입법을 하고, 시행령

에 담아 해결하겠다는 의견이었다"

며 "타다 죽이기는아니고, 타다 측

과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시행령에 그쪽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통소위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조성 문제

역시 시행령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

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물

음표가 붙는다. 개정안은 이후 국토

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

게 된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회전 중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 임시

회의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다.

hjin@news1.kr

'타다 금지법'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위) 타다 금지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TBC, 채널A, TV조선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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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황

교안 대표의 월권(越權)'이란 논란 속에

자신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받아들였

다. 나 원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

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었지

만 당의 승리를 위해 (황대표) 결정을 받

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

음은 여기서 멈춘다"면서 "그러나 자유민

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

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

다"고도 했다.

이날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선 고

성이 오가는 등 한국당은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정진석 의원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화

합(和合)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정

치 20년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며 목

소리를 높였다. 이에 친황(親黃)인 박완

수 사무총장이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했고 정진석 의원은 "박 총장 어디다 대고

정말...정신차리라"고 되받아쳤다. 이 혼

란속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없었다.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도 "당규 24조

엔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는 의총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당대표가 주관하

는) 최고위가 나서서 임기 연장을 불허한

건 권한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도 "저도 나 원내

대표를 안 좋아하지만, 초등학교만 졸업

해도 당헌, 당규를 읽어보면 의총에서 원

내대표를 뽑는 것이 맞는다"며 "이래서야

국회의장이 함부로 국회법을 해석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겠

느냐"고 했다. 일부 의원은 "맞는 말"이라

며 박수를 쳤다.

장제원 의원도 "과거 당 총재가 임명하

던 '원내총무'직을 의총 선출 원내대표롤

격상시킨 것은 정당 개혁 차원에서 이뤄

진 일"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 방

지를 위해서라도 원내대표 임명과 임기

문제는 오로지 의총에 권한이 있음을 명

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 대표 임기 연장 불가(不可)

결정에 참여했던 조경태 최고위원이 "나

원내대표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

만 이자리에선 말하지 않겠고"라고 했고,

몇몇 의원이 "임기가 끝난 원내대표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느냐?"고 하면서 의

총장이 시끄러워졌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직접 방문 7분 가량 대호를 나누

고 "앞으로 당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合)

하자"고 격려했고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

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0개월 동

안 '엇박자'를 내며 틀어진 사이라는 분석

도 있었단다.

지난 1월 황교안 대표가 입당하자 당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황대표를 상임

고문에 추대하려 했었지만 나경원 원내

대표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 결정을 계

기로 당내에서는 황교안 당대표 리더십

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졌다.

황대표가 고압적이고 제왕적인 리더로

인식됐다는 지적.

당내에선 "황제(황교안+제왕적) 리더

십" - "절대황정(絶對黃政)"이란 말이 쏟

아졌다.

한 재선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대표라는 더 큰 권력에 희생된 모양새가

됐지 않느냐"며 "이렇게 찍어 누르는 듯

한 그림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의문"이며

"읍참마속(泣斬馬謖)하겠다더니 '마속'

이냐 원대 대표였나"라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난 3선 김

세연 의원도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고 조선일보가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황교안 대표가

각종 보고를 받을때 문서를 '청와대 보고

양식'에 맞추어 올리게 하거나, 비공개회

의 때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봐서

아는데..."등의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

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

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명

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

파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

는 것"이라고.

황대표는 국민 추천을 통해 공천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뽑겠다는 계획도 밝혔

다. 황교안 대표는 "나는 '친황(親黃)'하려

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친황

이라고) 이름해 놓고 틀에 마추지 말고 사

실관계를 보라"고.

옷의 '衣'는 두 글자 " 亠와 氏"가 합성

된 글자. ① 亠 : 하늘을 관리하는 삼위 :

하나님 아버지 (天父: 천부), 천자 (天子:

예수 그리스도), 성령(聖靈) - 삼위를 대

표하고 이 삼위 하나님의 씨앗(氏) - 즉

열매, 남녀 하나님 자손을 표시한 글자 '

衣 : 옷'으로 표시됐다.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衣) 입지

않으면" 크리스챤(Christian) 하나님 식

구(食口)가 안된다. 하나님 식구가 안되

면 "죽은 후"에 천국(天國) 식구가 안된다

는 뜻.

천국 식구가 안되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성령(聖靈)"이

없고 삶이 육체가 숨 끊어진 날이 끝이 되

니까.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식구"가 되어 영생(永生) 가족

이 된다는 것.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예수 그리스

도만 믿으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천국식구

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衣)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肉身)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 로마서 13:14.

또 네 옷단에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血)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

On your clothes is found the lifeblood of the innocent poor, though you did not catch them breaking in. 예레미야 2:34.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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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2월 8일 - 12월 14일

●운수: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습

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그냥 받은 것이 있으

면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애정: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다

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쥐띠 | 긍정적인 에너지가

●운수: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전:중요한 결정을 앞

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

입니다. ● 애정: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9,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소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운수: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

지 않습니다. ●금전: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 애정:열 길 물속은 알

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2일 길일. 8, 14일 주의.

토끼띠 |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운수: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

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다는 생각

이 들 것입니다. ●금전:가급적이면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애정: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

보세요.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9, 11일 길일. 10, 13일 주의.

범띠 |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 운수: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들어

올 것입니다. ● 애정: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리

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4일 길일. 10, 12일 주의.

용띠 |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 운수: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아

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 금

전: 돈을 쓰기 전에 한번 만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

처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뱀띠 | 한번 만 더 생각해야

● 운수: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 금전: 매상

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

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7일 길일. 5, 6일 주의.

말띠 |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운수: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면 할수

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금전: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애정:남을 속일 수

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양띠 |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운수:미리 메모를 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

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다

가는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운수:지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

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아낌

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은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

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세

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4일 길일. 8, 10일 주의.

원숭이띠 |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 운수: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남을 믿고 맡

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8, 14일 길일. 12, 13일 주의.

개띠 |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 운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물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의 이득

보다는 믿음을 주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

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 애정: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 헌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12, 13일 길일. 8, 14일 주의.

돼지띠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마블 스튜디오의 2020년 흥행 포

문을 여는 기대작 영화 '블랙 위도

우'(감독 케이트 쇼트랜드)가 드

디어 베일을 벗었다.

'블랙 위도우'의 강렬한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

이 전 세계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검정 배경에 상징적인 붉은 로고

앞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 분

)의 실루엣이 강렬함을 전한다. 양

손에 무기를 들고 위풍당당 걸어

오는 듯한 모습과 검정색 수트로

몸을 감싸고 카리스마 넘치게 내

뿜는 아우라는 이번 작품에서 블

랙 위도우가 보여줄 화려한 액션

과 독보적인 히어로로서의 모습

을 기대하게 한다.

이와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

은 무용을 하던 어린 시절, 동료들

과 함께 총기 연습을 하던 KGB

요원 시절, '어벤져스'에 합류해 팀

들과 함께 대의를 위해 싸우던 블

랙 위도우의 과거 모습 등이 차례

로 지나가며 시작된다. "여러 얼굴

로 살았지만 이제 과거에서 도망

안 칠 거야"라는 대사와 함께 결연

함을 보여주는 블랙 위도우의 표

정은 베일에 싸여있던 그의 행보

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인적 없는 건물에서 누군가를 찾

는 듯한 블랙 위도우 앞에 갑자기

엘레나 벨로바(플로렌스 퓨 분)가

등장하고, 총을 겨눈 채 서로를 마

주하던 두 사람은 총과 칼, 몸을 이

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격

렬하고 화려한 액션 시퀀스를 펼

친다.

블랙 위도우와 엘레나가 아찔

한 높이의 건물들을 뛰어넘고, 기

둥을 타고 올라가거나 헬리콥터

를 타고 매달려 이동하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대급 스케일의

액션 장면들은 보는 이들에게 강

한 임팩트를 전달하며 '블랙 위도

우'에서만 볼 수 있는 강렬한 액션

과 장대한 프로덕션을 예고, 사상

최대의 스케일로 관객들을 압도

할 예정이다. 또한 정체불명의 캐

릭터 멜리나 보스토코프(레이첼

와이즈 분)의 등장과 러시아의 캡

틴 아메리카로 불리는 레드 가디

언(데이빗 하버 분)을 포함, 네 사

람이 모두 한 집에 모여 농담을 하

는 장면들은 숨겨진 그들의 관계

와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특히 누군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고 하늘에서 공중 낙하를 하

는 등 고도의 액션을 선보이는 스

칼렛 요한슨의 모습은 강력한 히

어로 '블랙 위도우'를 위해 직접 소

화한 차원이 다른 액션에 대한 기

대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

' 군단에서 강력한 전투 능력과 명

민한 전략을 함께 겸비한 히어로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를 담은 작

품으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부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

이의 알려지지 않은 블랙 위도우

의 과거가 예고돼 폭발적인 기대

를 모으고 있다. 2019년 개봉해 국

내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

풍을 일으킨 '캡틴 마블'에 이어 여

성 히어로 단독 솔로 무비의 흥행

역사를 갈아치울 수 있을지 이목

이 쏠린다.

한편 '블랙 위도우'는 오는 2020

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seunga@news1.kr

'블랙 위도우' 베일 벗었다…강렬한 스칼렛 요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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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안태현  기자 = 단독

호스트를 맡은 이동욱과 게스트 공유

의 만남이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

서'에서 공개된다.

4일 오후 10시 SBS 새 예능 프로그램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이하 '

욱톸')가 처음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

서는 tvN '도깨비'에서 이동욱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공유가 첫 번째 게스트

로 출연해 토크를 나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공유는 "동욱

씨 덕분에 토크쇼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며 "도연 씨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거

같다. 꼭 뵙고 싶었다"라는 인사를 전

하며 시작 전 긴장을 풀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이동욱과 공

유는 "드라마에서 도깨비와 저승이가

투닥거리는 모습 대부분이 실제 우리

들의 모습"이라면서 의외의 모습을 예

고했다. 이어 공유는 '배우 공유가 사람

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 '브랜드 파워'

등에 대한 질문에 기존에 보여왔던 겸

손한 모습이 아닌, 능청스럽고 재치있

는 대답으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

궜다.

또한 이동욱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개봉에 이어 최근 '서복' 촬영을 마친

공유와 함께 제주도를 찾아 토크를 이

어갔다.

호스트 이동욱은 제작진이 없는 둘

만의 공간인 만큼, 공유의 편하고 진솔

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는 후

문이다.

또한 공유는 생일과 데뷔 20주년을

맞은 이동욱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

하기도 했다. 과연 깜짝 선물이 성공적

으로 전달했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taehyun@news1.kr

'욱톡' 첫 게스트 공유, 이동욱과 진솔 '브로맨스' 토크 예고

김태호 PD "유산슬님 감사…덕분에 유재석 단독출연 외롭지 않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김태호 PD가 트로트

신인 가수 유산슬에게 고마

운 마음을 전했다. 

김태호 PD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유산슬님! 덕분에 단독출연

유재석님이 외롭지 않겠어

요!"라는 재치 넘치는 글과

한 장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털사

이트 다음에 올라온 MBC '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출

연자 정보가 캡처돼 있다. 당

초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만 고정 출연자로 기재돼 있

었으나, 이젠 유산슬도 출연

자 정보에 기재됐다. 이에 김

태호 PD는 유산슬에게 고맙

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웃음

을 자아낸다.                   

aluemchang@news1.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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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이다. 때이른 폭설이 공

격해왔다. 낙엽을 치우는 때를 놓

쳤다. 눈에 덮힌 낙엽은 젖고 얼어

굳어졌다. 다행인가 올가을엔 눈

대신 비가 내렸다. 덕분에 대충이

나마 낙엽을 긁어 치울수 있었다.

낙엽트라우마는 없는 셈이다. 

지난 주이다. 가을햇살이 이따

금 비추나 했더니 청승맞은 비가

자주 내렸다. 옛 가요를 듣기에 어

울릴만한 날씨였다. 동창들과 카

톡질 중에 7080노래가 화제에 올

랐다. 노래중 하나가 가사는 물론

이고 제목도 가물거렸다. 젖은 짚

단 태우고~ 를 젖은 낙엽태운다고

잘못알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낙

엽을 치울적에 들을 만한 노래인

데, 따라부르기엔 너무 빠르다. 대

신 흥얼거린다. 

젖은 낙엽이라. 은퇴한 중년남

자를 일컫는다 했다. 중늙은이는

젖은 낙엽과 같다는 말이다. 젖은

짚단이나 낙엽을 태워 본적이 있

으신가? 하지만 젖은 짚단이면 푸

른 연기가 매캐하다. 최루탄 만큼

독한데, 눈眼물인지 눈雪물인지

마구 흘러내린다. 걷잡을 수없는

거다. 

해마다 이맘때 읽기에 적당한

시가 있다. 12월의 독백인데, 읽기

에 서늘하다. 

남은 달력 한 장이

작은 바람에도 팔랑거리는 세

월인데

한해를 채웠다는 가슴은 내놓

을게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텅 빈 가슴을

또 드러내어도

내년에는 

더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쩝니까?

(오광수, 12월의 독백 중에서)

내일 모레가 대설大雪이고, 올

해 달력은 달랑 한장 남았다. 본격

적인 겨울이라는 말이다. 겨울은

노인처럼 인내하고, 청년처럼 기

다리는 법을 가르친다. 누가 한말

이다. 내년엔 더 나을 수있을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6)

한담객설閑談客說: 12월의 독백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안진 님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시편을 온종일 가슴에 담고...

721회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

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

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

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

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

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이 없

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 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

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

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

과 인생을 소중희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

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 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론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

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정이라 하면 사람들은 관포지교를 말

한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

듯이 나 또한 끝없는 인내로/ 배풀기만 할

재간이 없다. 나는 도를 닦으며 살기를 바

라지 않고 내 친구도 성현 같아 지기를 바

라진 않는다. 때로 나는 얼음 풀리는 냇물

이나 가을 갈대 숲 기러기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

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흰 눈 속 참대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 있고

아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밑지

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

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 하지

도 경멸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보다는 자

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

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진 못하더라도, 자기

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

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다. 오해를 받더

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

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

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

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

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

되, 미친 듯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

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

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

리도 피할 것이다.

나는 반닫이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

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

을 열다가, 가을 하늘의 흰구름을 바라보다

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때  나를 찾을 것

이다. 그는 때로 울고 싶어지기도 하겠고,

내게도 울 수 있는 눈물과 추억이 있을것이

다, 우리에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

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눈믈을 사랑하되 헤

프지 않게, 가지는 멋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

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

며,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보다 품위 있

게. 군밤을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때는

백작보다 우아해 지리라.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

을 지니는 오동 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

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모

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격려하리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특별히 한

두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많은 사람을 싫어

하진 않으리라.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

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내가 길을 가

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들려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

목이 아닌 데로 찻길을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꼽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

녀 됨이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

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게다. 우

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여로를 버티어

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

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

펴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

처럼 수의(壽衣)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

는 다른 날이라도...

눈이 가득쌓인 보스턴에서 온종일 유안

진 님의 시편을 가슴에 담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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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임상에서 접하는 감상선 질환은

크게 갑상선내에 생긴 결절 혹은 종양으로

인한 문제와  갑상선 호르몬의 혈중 부족

또는 과잉에서 오는 갑상선기능 저하증 또

는 항진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편에

서는 갑상선내 종양,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의 대처방법과 적절한 처치에 대하여 알

아보겠다. 

실제로 갑상선 결절의 10%정도가 목에

서 만져지거나 육안적으로 보이고 많은 환

자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 치료 중에 우

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절의

크기가 1cm이하이면 전문의가 촉진 하여

도 잘 만져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발견 되었을 때 환

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혹이 과연 암이

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성인 인구의 30%

정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3-4배 많이 발생하며 보고자 마

다 다르나 결절의 5-10%에서 암이 발견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 갑상선 결절의 발생원인은 잘 밝혀

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암은 일부 유전적요인과 방

사선에 노출 병력 등이 연관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결절은 암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의 경우 증상이 없어 진단을 내리기가 쉽

지 않다. 일부의 경우 결절이나 암이 주변

의 식도나 기도를 압박해서 연하곤란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대 주변신경

을 압박하여 목소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

으나 흔하지는 않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갑상선 혈액검사(갑

상선 호르몬, 칼시토닌등), 갑상선스캔, 갑

상선 초음파등을 시행하고 초음파상 갑상

선 결절이 크거나 석회가 보이거나 가로보

다 세로로 길거나 표면마진이 불규칙하거

나 하는 소견이 보이면 암을 의심할 수 있

어 가는 바늘을 이용하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를 시행하

게 된다. 이때 2-3회 찔러 세포를 흡인하게

되는데 바늘이 가늘어 아프지는 않지만 세

포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 재검사를 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미세침흡인검사가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이나

위양성, 위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다

른 임상증상과 비교하여 수술여부를 결정

하기도 한다.

갑상선 결절의 치료는 양성의 경우 필요

치 않으며 초음파검사로 주기적인 추적관

찰로 충분하지만 악성이 의심되거나 추적

관찰 중 종양이 빨리 커지는 경우 수술적

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양성종양이지만

크기가 매우 커서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다. 과도한 호르몬

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의 경우 방사성요

오드치료를 시행 할 수 있다.

갑상선 암의 경우 감상선을 전 절제 하거

나 한쪽 엽을 절제하게 되는데 수술 후 조

직검사와 병기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해 갑

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수술로 미처 제

거 하지 못한 갑상선 조직을 모두 파괴하

는 방상성동위원소 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

다. 갑상선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으로 부갑상선기능 저하증, 후두신경손상

에 의한 목소리손상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

래 할 수 있어 수술 중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최근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중에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발

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유두암이 전체 갑상선암의 9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cm 미만의 크기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건강검진의 보편화와 진단기술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갑상선 결

절과 암은 특별한 예방방법도 없고 원인도

대부분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이나 다른 질환 치료 시에 간

단한 초음파 검사와 촉진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해(1편)

원장.전문의 김영철 

현)섬성제일크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육대학교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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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년에 진지왕이 폐위되기 직전에 도화녀

를 만났고 비형이 태어났다. 아마도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난황음’이란 이유로 폐위

되었다고 추측된다. 물론 삼국유사에 의하면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비로소 뜻

을 이루었다. 

진지왕을 이어 즉위한 진평왕은 서종제庶

從弟인 비형의 특이함을 듣고 궁중에 데려다

길렀다. 15세가 되자 집사執事의 벼슬를 주었

다. 밤마다 성을 날아나가 서쪽의 황천에서 귀

신들을 데리고 놀았다. 이런 소식은 왕의 귀에

도 들어갔다. 왕은 비형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

였다. “네가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는 것이 사

실인가?” 라고 하니 비형은 “그렇습니다”

했다. 왕은 이어서 그럼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神元寺 북쪽 도랑에 다리를 놓게했다. 비형은

왕명을 받들어 하룻밤 사이에 돌을 다듬어 다

리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귀교鬼橋

라고 불렀다. 또한 진평왕은 귀신들 중에서 사

람으로 출현해 조정의 일을 도울자가 있는지

물어보자, 길달吉達이란 귀신을 추천하였다.

길달은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 각간 임종林宗이 아들이 없기

에 왕은 그에게 길달을 아들로 삼게 하였다. 그

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륜사 남쪽에 누문을 세

우게 했더니, 길달은 밤마다 문위에 올라가 잠

을 잤다. 그러므로 이를 길달문吉達門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어느날 길달은 여우로 변해 도

망갔다. 이에 비형이 귀신들을 시켜 길달을 잡

아 죽였다. 이렇게 귀신도 부릴줄 아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비형은 진지왕의 혼에 의해 태어

났다. 

그리고 정치사적 견해로 보는 학자들은, 576

년 진흥왕이 죽고나서 동륜계(태자였던 동륜

은 572년에 죽었지만 장자 김백정을 비롯해서

백반 국반 등의 아들들이 있었다)와 사륜계의

정쟁에서 사륜계가 승리해서 사륜이 진지왕

으로 올랐다가, 579년 다시 동륜계의 득세로 진

평왕(김백정, 동륜의 장자이다)이 제26대 왕으

로 등극하였다. 632년까지 재위에 있었던 진평

왕은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딸 덕만공주가 최

초로 여왕으로 등극했다. 그가 선덕(여)왕이

다. 몇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후사가 없었고, 비

담의 난을 토벌하는 가운데 죽었기에 왕위는

덕만의 사촌인 승만공주(김국반의 딸)에게로

이어졌다. 그가 진덕(여)왕이다. 승만은 왕위

계승자로 내정된 김춘추의 양보로 즉위하였

고, 김춘추와 김유신의 보좌로 즉위한지 9일만

에 비담의 난을 진압하였다. 승만은 아름답고

풍만한 자태로 키가 7척이나 되었다. 재위 7년

만에 죽었고, 신라의 성골은 씨가 말랐다. 그

리고 다음 왕위는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에

게로 이어졌다(654년). 75년만에 다시 사륜계

가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피력

하듯 실제로 동륜계와 사륜계의 정쟁이 강도

는 가름하기 쉽지않다. 김춘추는 이미 선덕여

왕 승하시에도 왕위 계승권자였는데 승만(진

덕여왕)에게 양보하였고, 진덕여왕 승하시에

도 알천에게 양보하였다가 국인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성골은 진

덕여왕을 마지막으로 모두 소멸되었고 무열

왕부터는 진골의 왕들이다. 김춘추의 골품이

진골인데 그 연유의 기록이 없어서 상당한 궁

금증을 자아낸다. 김춘추의 증조부는 진흥왕

이고 조부는 진지왕이다. 그리고 진지왕의 폐

위로 왕위는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나 용춘이

아닌 백정에게로 이어졌다. 백정은 진지왕의

형인 동륜의 장자이다. 아울러 김춘추의 어머

니는 진평왕의 차녀 천명공주이다. 그런데 김

춘추의 신분은 진골로 기록되어 있다. 족강의

기록이 없기에 다만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진

지왕이 폐위 당했을 때 족강되었을 가능성과

김춘추 자신이 문희를 아내로 삼았기에 족강

되었을 가능성이다. 문희는 김유신의 누이로

김유신의 부계 선대는 금관가야의 왕족으로

신라에 와서 진골에 편입되었다. 김유신의 가

계를 살펴보면 증조부 김구해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구형왕) 이다. 532년 신라

법흥왕 때 항복하였다(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는 532년과 562년이라는 두 설을 모두 기록되

어 있다. 562년은 진흥왕 재위시며 이사부가

대장군으로 출정했다. 5세 풍월주 사다함을 비

롯하여 많은 화랑도들이 참전하였다. 조부 김

무력은 구해의 차남으로 신라 진골에 편입되

었다. 첫부인 박씨는 법흥왕의 왕비 보도의 동

생이다. 그 후 진흥왕의 딸 아양공주와 결혼하

여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을 낳았다. 김서현

은 만명부인(숙흘종의 딸)과 야합하여 아들

김유신, 흠순과 딸 영창부인(보희), 문명왕후(

문희), 정희를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김영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91),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3세 풍월주風月主 용춘공龍春公(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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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간다. 재정적인 면

에서 한 해를 마감하며 검토해야 할 몇 가

지를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본다.

*나이가 70.5세가 되었거나 상속받은

IRA, 직장에 남아있는 은퇴플랜(401k,

403b, TSP, 등)에서는 정해진 최소 금액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을 꼭 찾아야 한다. RMD 금액이 $10,000이

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액수를 찾지 않으면

벌금 50%인 $5,000이 부과된다. 세금 역시

$10,000에 대해서 수입세로 내야 하므로 이

중으로 부담이 된다.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플랜에 $19,000까

지 투자할 수 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6,000을 더해서 $25,000까지 투자할 수 있

다. 은퇴플랜의 좋은 점은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유예를 받고 투자로 얻는 이익

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기에 투자한

돈이 세금부담 없이 복리로 꾸준히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9,000을

투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1,000에 대해

서만 부과된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9,000

은 세금으로 30%를 낸다면 $13,300뿐이 되

지 않는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은퇴

계획으로 SIMPLE IRA, SEP IRA, Solo

401(k) 와 같은 은퇴플랜을 형성해서 직장

인들처럼 세금혜택을 받으며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은 개인 IRA 등

을 이용하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

면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50살 미

만인 부부는 각각 $6,000씩 합이 $12,000을

투자할 수 있으며 50살 이상은 $1,000을 더

투자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 주식시장 연

평균은 11%였다. 이러한 수익률로 $12,000

씩 20년 투자했다면 약 85만 불, 그리고 30

년 후에는 26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

익이다. 

*투자한 종목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익이 난 투자종목을 처분하면

손실된 금액과 이익이 난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다. 투자 손실 $3,000까지는 세금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손실된 전액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

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

택이다. 직장인은 HAS 플랜을 의료보험

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로 불어난 자금에 대해서 은

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로 불어난 돈

에 대해서는 찾을 때 의료에 관한 소비면

세금을 한 푼도 되지 않기에 401(k) 투자보

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건

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인이 디덕터불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이 높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HSA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싱글이면

$3,500 그리고 결혼했으면 $7,000까지 투자

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살 이상이

면 $1,000 더 투자할 수 있다.

*부모가 아들, 딸 혹은 손주들에게 증여

세(Gift Tax) 없이 부부 각자가 $15,000씩

줄 수 있다. 이 뜻은 부모가 $30,000씩 한 아

이마다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집

을 사기 위해 $50,000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Form 709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아이들 학자금인 529 플랜에 투자하면

주 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복리로 불어난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학비

,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면 전액 세금 공

제를 받는다. 주 정부마다 세금 공제 혜택

이 다르므로 투자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 529 플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남아있는 FSA(Flexible Savings Ac-

count) 금액을 의료에 관계된 비용으로 전

부 사용해야 한다. $500까지는 내년으로 이

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없다. FSA로 사용할 수 있

는 종목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

다. 다음 웹 사이트를 www.fsastore.com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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